
 

 

 

 

 

 

  

즐거운 교회 공동체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고백과 참회 

 

 

 

 

 

 

 

 

 

 

 

 

 

 

 



  

 

   

   

찬송과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말씀나눔시간 주의사항> 

 

 

<말씀나눔질문> 
 

 

 

 

 

 



  

(사무엘상 3:1~10, 새한글성경) (1) 소년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되

어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고, 환상이 널리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느 날이었다. 엘리가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때 

그의 눈은 이미 어둡기 시작해서 더는 제대로 볼 수 없었다. (3) 하나님의 등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누워 있었다. 거기는 

하나님의 상자(궤)가 있는 곳이었다.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5) 그가 엘리에게 뛰어가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셔서요.” 그러자 엘리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돌아가 누워라.” 그래서 그는 가서 누웠다. (6) 여호와께서 거듭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

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가 말했다. “난 부르지 않았어, 얘야. 

돌아가 누워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8) 여호와께서 거듭 사무엘을 부르셨다. 세 

번째였다.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저, 여기 왔습니다. 제사장님

이 저를 부르셨지요.” 그제서야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소년을 부르고 계신 것

을 알아챘다. (9)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했다. “가서 누워라. 혹시 누가 너를 부

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십시오, 여호와여!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

습니다.’”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다. (10)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리 

잡고 서 계시더니, 지난 여러 번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

이 대답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인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예배 및 모임 안내 

 

사역자 

 

찬양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점심식사 섬김 

점심식사 섬김 안내 

매일 저녁 기도 

창립5주년 감사 주일/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전교인 청소 

김고은 사모의 <화목한 가야금교실>  

목회일정 


